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9. 4. 4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무보-은행간 업무협약은 상업적 판단에 기초한

자발적 협약입니다. (4.4일자 조선비즈 보도에 대한 해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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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무보-은행간 업무협약은 상업적 판단에 기초한 자발적 협약입니다

◇ 4월 4일 조선비즈 < 정부 수출활력 제고 MOU '보여주기‘ 행사
논란 > 제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ㅇ 최근 산업부가 시중은행을 불러 개최한 ‘수출활력 제고를 위한

업무협약식’은 은행에 대한 압박수단이라는 해석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ㅇ 금번 업무협약은 무역보험공사와 4대 시중은행간 상업적 판단에

기초한 자발적 협약입니다.

ㅇ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은 무보의 ‘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

상품’에 대해 19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

바 있습니다.

ㅇ 산업부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개시 및 1호 보증발급을 축하

하기 위해 동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.

※ 문의 : 수출입과 조익노 과장 / 이영주 사무관(044-203-4043)


